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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커스 |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

“국내최고의데이터베이스

전문기관위상갖출터”

품질평가∙DB가이드넷∙인력양성∙사이버전시장등에센터역량집중

글 신종훈 기자 / 사진 이혜성 기자

“각종 정보와 콘텐츠들이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콘

텐츠 시대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

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

다.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품질평가

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

때입니다.”

창립 11주년을 맞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(DPC)의 원영

희 전무는 올해를 고품질 데이터베이스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,

아울러 DPC가 국내 최고의 데이터베이스(DB) 전문기관으로 거

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 

특히 DPC를 디지털콘텐츠 시대에 걸맞는 전문기관으로 환골

탈태(䓿骨䅀䅗)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정기이사회에서 국책

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, 이에 역량을 집중하

고 있다. 원 전무는“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

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유통되

는 정보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”

며“디지털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DB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,

이용자들은 무절제하게 생성되는 정보 더미에 묻혀 혼란상태에

빠질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 

44월월중중 품품질질평평가가센센터터 발발족족

원 전무는“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주요기관 및 기업

들의 DB 품질을 평가한 결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

한 것으로 나타났다”며“특히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

있어서는 관리 규정조차 갖추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인 데다 데

이터의 양이 늘어나면서 품질 수준의 저하가 갈수록 심화되고

있다”고 설명했다. 그는“이를 개선하기 위해 DPC는 올해부터

국내 DB 품질 수준 향상에 전력투구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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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0년의 기간동안 DPC 사업이 DB 산업기반 조성에 역점

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DB 품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얘기

다. 올해 DPC가 추진하는 17개 주요사업 가운데 원 전무가 가장

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DB 품질평가를 비롯해 DB 구축 운영

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, 전문인력 양성, 사이버 전시장 운영

등 4가지. 이 가운데 DB 품질평가는 DPC가 올해부터 본격적으

로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DPC는 우선 이 달 중으로‘DB 품

질평가센터’를 발족시킬 계획이다. 

DPC는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내 DB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

편리하게 자사의 DB에 대한 품질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

찾을 수 있는‘품질평가모델’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. 이 시스

템을 활용하면 각 DB의 강점과 문제

점, 개선방향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

있어 고품질의 DB를 구축하는 데 적지

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. 

원 전무는“DB관련 기업 및 기관들

이 누구라도 자신의 DB에 대한 품질

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우수 DB를 선정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

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”이라고

밝혔다. 이와 함께 DPC는 DB에 대한

‘표준 품질관리 지침’을 개발, 각 기업

및 기관들에 보급해 데이터베이스 제

작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

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

DDBB가가이이드드넷넷 국국내내 최최고고의의 보보탈탈사사이이트트로로 발발전전

DPC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DB가이드넷

(www.dbguide.net) 서비스 역시 원 전무가 올해 역동적으로

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다.

DB가이드넷은 DB의 기획∙설계∙구축 단계에서부터 서비

스 단계에까지 필요한 기술과 시장, 정책, 동향 등의 제반 정보

를 제공하는 DB관련 종합정보시스템으로, 실무자들이 현장에

서 겪게 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Q&A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

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이와 함께 DB가이드

넷에서는 국내 최고의 DB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동영

상 서비스,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, DB 원가산정 서비스

등이 제공된다. 

원 전무는“DB가이드넷을 통해 DB 산업 종사자들은 최고의

전문가로 구성된 파트너를 얻을 수 있게 됐다”고 설명하고“향

후 3년 이내에 국내 최고의 보탈사이트(Vertical Portal Site)

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 

DDBB교교육육센센터터 확확대대 개개편편

이와 함께 DPC는 올해 DB 실무자들이 신기술에 뒤쳐지지

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‘데이터베이스 교육센터’를 확대 개

편,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이다. 

교육과정을 DB 활용을 중심으로 한 초급과정과 DB 설계∙

구축 등의 실무과정, DB 성능∙튜닝 등 고도의 DB 기술을 요

하는 고급과정 등으로 세분화하고, 각급 기관의 위탁교육도 적극

적으로 실시해 DB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것.

사사이이버버 전전시시장장 중중국국관관 오오픈픈

DPC는 이러한 DB관련 지원사업과 함

께 올해부터는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을

위한 각종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

해 나갈 계획이다. 원영희 전무는“수많

은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생겨나면서

우수한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

작 이를 홍보하고, 유통시킬 수 있는 채

널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”이라며“이

를 위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 누구

나 자사의 콘텐츠를 손쉽게 홍보할 수 있

는사이버전시장온엑스포(www.onexpo.

or.kr)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

혔다.

온엑스포는 DB 및 DC 기업들이 자사

의 제품과 기업정보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사이버 전시장으

로, DPC는 특히 올해부터 국내 디지털콘텐츠에 관심을 갖고

있는 해외바이어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, 입점 기업들의

제품 및 기업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도 서비스해 기업들의

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 

원 전무는“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보다 체계

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
서는 DB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”며“디지털콘

텐츠 시대를 맞아 DB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을 뿐만

아니라, 향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우수한 DB 자원에

서 나오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원 전무는“이러한 일련의 중점사업들을 통해 DPC는 올해

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진단하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

함께 DB정보센터, DB교육기관, 디지털콘텐츠 관련 홍보∙

마케팅 센터 등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

의 DB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

혔다. 

“ DPC는 데이터베이스의 품

질평가기관으로서, DB정보센

터로서, DB교육기관으로서,

디지털콘텐츠 관련 홍보∙마

케팅 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춰

국내 최고의 DB 전문기관으

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 ”


